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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는 국내 자동차 산업 오픈플랫폼 생태계 구축사업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자동차 산업 데이터 활용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장비, 데이터 등)조성과 기업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중요하게 활용되는 교통사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교통사고 분석시스템과의 실시간 데이터 연계·연동상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운영 효율적인 측면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자동차 산업 생태계에 사용자 요구를 위한 데이터 범용적 확장, 실시간 플랫폼과 시스템 간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자동차 부품, ICT 등 빅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유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초록
          
        

        
          This study is part of South Korea’s initiative to establish an open platform ecosystem for the automotive industry. It aims to lay a foundation, including the necessary equipment and data, to enhance the utilization and activation of automotive industry data, thereby supporting businesses within the sector. The focus is on identifying and addressing structural problems concerning the real-time integration of the crucial traffic accident data provided by 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s and proposing solutions to improve operational efficiency.

          This study also aims to expand the general utility of data to meet user demands, facilitate real-time services across platforms and systems, and drive innovation based on big data in areas such as automotive parts and ICT. Ultimately, the goal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hybrid business model that integrates various industries within the automotive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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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자동차 산업은 1960년 이후 정부의 주도로 실시한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영향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기간산업으로 성장하며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참고[1]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이 발전할수록 한 국가의 산업구조와 기술수준을 고도화 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논문[2]에서는 한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 2~3만여 개의 부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계, 전자, 철강 등 다양한 산업들과 연관성을 가지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기존 자동차 산업은 내연기관을 중심으로 오늘날까지 발전해왔으나,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이후 큰 변화를 맞이한 대표적인 산업이 되었으며, 향후 미래 자동차 혁명을 CASE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2]. CASE 키워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결성(Connectivity), 자율주행(Autonomous), 공유(Shared & Service), 전기구동(Electric driv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자동차 산업은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등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산업구조 전환으로 혁신 없이는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하였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에서 기술혁신의 경향은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에 따른 것이며, 이는 인터넷의 발전 등 신기술에 의해 구현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 것으로 보았다[3]. 참고[4]에서 정의한 개방형 혁신은 기업이 혁신하는 과정에서 내부자원 뿐만 아니라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그 가치를 최대화하여 창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새롭게 창출된 가치를 활용하여 사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리소스 공개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식산업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형식에 얽매인 폐쇄형 혁신만으로는 시장 수요를 충족할 수 없으며, 기업은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개방형 혁신을 구현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이러한 개방형 혁신을 위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각 기업들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3].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자동차 산업에서는 개방형 혁신을 선도하는 플랫폼이 전무하였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적인 영역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에 폐쇄형 혁신의 한계를 개방형 혁신을 통해 극복하고자 함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경쟁국가에서도 미래 자동차 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선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 자동차는 단순히 이동의 수단이 아니라 디지털 제품 산업군으로 포함됨에 따라[5], 향후 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기술혁신은 필수적이다. 기술혁신의 바탕에는 배터리, 차량용 반도체, 카메라 및 센서 등 복합적인 기술들에 대한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과 검증을 통한 안정성과 신뢰성이 있어야한다. 그럼에도 국내 자동차산업에서는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과 표준화된 관리체계가 없었으며, 데이터가 있더라도 일반 사용자의 접근성이 낮았다. 자동차 산업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빅데이터에 대한 수집, 저장, 가공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자동차 산업 내부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들을 공유하고 가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전무하였으며,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에도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나 기관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자동차 산업 전반에 활용성이 높은 차량 주행데이터, 시험평가, 도로환경 등 주요 데이터들을 수집·가공·공유할 수 있고,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된 관리가 가능한 오픈플랫폼(Open Platform) 구축을 위한 논의와 연구가 이뤄졌다. 그 결과, 한국자동차연구원을 중심으로 ‘자동차데이터플랫폼 (KADaP; Korea Automotive Data Platform)’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자동차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취득하고 가공하여 새로운 데이터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KADaP에서는 자동차 관련 정보를 16개 분야(교통, 유통, 소비, 통신 등)로 분류하고 44개의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플랫폼 중 대표적인 곳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 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이 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통계에 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사고키워드에 대한 분석과 시각화를 제공하고 있다. 교통사고 데이터는 과거부터 자동차 성능 개선과 안전성을 높이는데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6], 자동차 산업에서도 중요도와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로 인식되고 있다. 그동안 교통사고 데이터를 통해서 자동차의 안전장치를 추가하거나 성능을 개량하는 등의 연구들이 있다. 향후에도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와 다양한 부품 개발의 기초자료로써 교통사고 데이터가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동차 오픈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는 시점에서 교통사고 분석시스템과의 연계 현황과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현재 상황을 검토하고, 이용자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아니라면 향후 추가적으로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오픈플랫폼인 자동차 데이터 플랫폼과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의 실시간 데이터 연계·연동상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운영·효율적인 측면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오픈플랫폼에 대한 정의 및 활용사례와 세부현황을 살펴보고, 교통사고 분석시스템과의 연계 상황을 통해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자동차 데이터 플랫폼 내 교통사고 데이터의 사용편의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향후 본 연구를 통해 자동차 데이터 플랫폼에서의 교통사고 데이터의 활용범위를 넓힘으로써 자동차 산업 혁신에 기여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고찰
        
          1) 오픈플랫폼의 개념
          자동차 데이터 플랫폼의 시작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픈플랫폼 자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플랫폼을 통한 혁신이 기존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애플의 아이튠즈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 등 해외의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들이 제시되었다[7],[8]. 이러한 아이튠즈와 안드로이드 마켓의 사례는 플랫폼을 통한 비즈니스, 즉 ‘플랫폼 비즈니스’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플랫폼이라는 기술적인 인프라를 매개체로 하여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가 직접 연결되고 이들 간의 거래가 일어나는 상업활동을 통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며, 기존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9],[10].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플랫폼들이 등장하였고 많은 참여자들이 플랫폼의 생태계 속에서 행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다[10]. 일반적인 플랫폼 생태계 내의 구성원들에 대한 정의와 역할은 논문[11]에서 소개되었다. 플랫폼 생태계 내의 구성원은 크게 플랫폼 내부자와 외부자로 나뉜다. 플랫폼 내부자들은 플랫폼 제공자, 플랫폼 소유자 등으로 불리며, 플랫폼에서 서비스 및 제품을 제공하는 생산자, 플랫폼에서 생산자의 서비스 및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는 플랫폼 외부자로 구분된다. 플랫폼 비즈니스 내에서 참여자들 간의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에 따른 플랫폼 가치의 증대가 시장우위를 점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10].

          오픈플랫폼은 이러한 플랫폼 비즈니스와는 유사하면서도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다. 오픈플랫폼 역시 플랫폼이라는 인프라를 통해 다양한 참여자들이 연결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플랫폼 비즈니스처럼 플랫폼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의 개방성을 통해 서비스나 데이터에 대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다르다[12].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API)와 Software Development Kit(SDK) 등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자 또는 데이터분석가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기술을 통해 자신들의 서비스를 구축하고 기존 플랫폼에 새로운 기능이나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오픈플랫폼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산업분야의 혁신을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산업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오픈플랫폼 기반으로 산업생태계가 조성이 된다면 기업과 개발자들이 모여 새로운 기술을 만들게 되고, 오픈플랫폼 기반의 생태계가 팽창하게 된다. 수요자들이 지속적으로 모여들게 되면서 기술발전과 개발이 가속화 되는 선순환 구조 속에서 개발자, 수요자, 기술, 유통 등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개발내용의 공유와 노하우의 축적을 통해 다양한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있다[13],[14].

        

        
          2) 타 분야의 오픈플랫폼 활용사례
          다른 분야에서도 오픈플랫폼을 통해 산업이나 학문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과거부터 있었으며,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인 ‘V-World’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의 민간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면서 비즈니스 활용도가 높은 지리 및 공간정보에 대한 정보를 오픈플랫폼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15].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에서는 2차원 공간정보(지적도, 도로, 건물 등)와 3차원 공간정보(영상데이터, 수치표고 데이터, 3D 객체모델)등 공간과 관련된 정보 외에도 도로명 주소, 공시지가 등 관련성 있는 데이터들을 통합 제공한다. 데이터 분석이나 지도 내에서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융합하고 싶을 때는 별도의 스프트웨어 설치 없이 웹이나 모바일에서 쉽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을 활용하여 국도 개량, 신규 노선 건설 등 방치되고 있는 유휴공간에 대한 3차원 모델링을 통해 주변 환경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향후 활용방안 및 개발 모델을 제안한 사례가 대표적이다[16].

        

        
          3) 오픈플랫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구축 이후, 성능개선과 안전성을 보장한 아키텍쳐 개발과 이용자 중심의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다.

          연구논문[17]에서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에 대한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아키텍쳐 구상을 제안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에서 구성된 서버기술과 아키텍쳐에 대한 현황을 바탕으로 행정망 기반의 내부 서비스 시스템과 인터넷망 기반의 외부서비스 시스템을 상호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클러스터 기반의 다중화 서버구성을 통해 수많은 사용자들이 접속하여 대용량의 공간정보 데이터를 검색, 분석을 할 때에도 고성능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논문[18]은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문제점들을 도출하였다. 설문내용은 크게 정책적 지원, 공간정보 구축 및 유통, 공간정보 활용 지원 등 3가지로 분류하여 진행되었다.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803명의 수요자 중 설문조사에 참여한 165명이 1차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2차 조사는 산업체 임원, 교수 등으로 이뤄진 4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총 26개의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을 3가지 제시하였다.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그동안 자동차 데이터플랫폼과 관련된 연구는 서비스 시작을 위해 플랫폼을 설계하고 구축하는데 집중되어있었다. 오픈 생태계 조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오픈플랫폼 내 시스템 아키텍쳐를 설계하는 방안과 시스템 전반적인 개선사항을 전문가 설문을 통해 도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두 시스템 간의 연계현황을 바탕으로 특정 데이터수요자 중심의 플랫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동차 데이터플랫폼 외 다른 DB의 데이터 연동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을 제언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Ⅱ. 자동차 데이터 플랫폼 구축현황 및 기대효과
      
        2-1 자동차 데이터 플랫폼 정의 및 구축
        자동차 데이터 플랫폼은 개별 기업이 확보하기 어려운 자동차 분야의 다양한 산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표준화-배포하는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국책과제로 수행되었다.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 장비/데이터구축, 데이터 플랫폼 구축, 기업지원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개발하였다. 장비/데이터 구축은 데이터를 관리할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내부에 각종 저장장치와 AI분석과 다중 분석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장비와 API 서빙장비 등 활용장비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200명 이상의 이용자가 동시에 데이터에 접속하여 분석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며, 일일 1만개 이상의 API를 서빙할 수 있다. 데이터 생성장비를 통해 실차데이터와 가상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동차 부품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서는 오픈·분석·비즈니스 3가지 테마를 통해 오픈플랫폼 생태계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각 테마에는 데이터에 대한 검색환경, 분석 알고리즘 개발 환경, 데이터/API상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별도의 포털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기업지원은 관련 업계 중소기업 등 재직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분석 교육을 지원하고 부품개발 등에 대한 컨설팅과 분석 알고리즘/API를 개발하여 기업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자동차 산업의 오픈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2-2 자동차 데이터 플랫폼 세부현황
        그림 1은 자동차 오픈플랫폼 구축 개요로 플랫폼 내에는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저장공간과 데이터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 엔진들을 탑재하며, 오픈플랫폼을 중심으로 사용자들에게 자체적으로 보유한 데이터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기업들과 연동된 데이터 등을 제공하는 데이터 서비스와 사용자에게 데이터 분석 툴과 분석 알고리즘 등을 공개하는 AI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동차데이터에 대한 수요자와 사용자들이 모여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사용한 데이터에 대한 스토어를 통해 무료 또는 유료로 공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AI모델에 대한 개발과정과 소스를 공개하여 사용자들이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거나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Fig. 1. 
				
          

          
            Overview of the construction of the automotive open platform
          
          

          

        

        자동차 오픈플랫폼인 KADaP을 운영하는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는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오픈플랫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데이터 저장장비, 데이터 활용장비, 데이터 생성장비 등 자동차 데이터를 수집/생성, 공유, 분석, 서비스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장비들을 통해 KADaP에서는 크게 자동차 데이터포털, 자동차 산업클라우드, 마켓(서비스)플레이스 총 3가지의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년 6월 자동차 데이터포털이 처음으로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9월에는 자동차 산업클라우드, 12월에는 마켓/서비스 플레이스가 각각 베타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정식 서비스 오픈 일정을 협의 중에 있다.

        
          
          

          Fig. 2. 
				
          

          
            Open-platform ‘KADaP’ homepage (https://www.bigdata-car.kr)
            *Including Korean due to absence of a separate English page

          
          

          

        

        
          1) 자동차 데이터포털
          자동차 데이터포털에서는 자동차와 관련된 국내·해외 빅데이터들을 등록하여 서비스 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자동차산업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Table 1. 
				
            

            
              Identification of data usable in the automotive industry
            
            

          

          
            
              
                	Kind of Data
                	Contents
              

            
            
              	Owned Data
              	Data that is created, collected, or purchased
            

            
              	Linked Data
              	Data collected from servers connected through agreements
            

            
              	External Data
              	Open automotive data collected from domestic data portals
            

            
              	Overseas Data
              	Open automotive data collected from overseas data portals
            

          

          

          포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수집방법에 따라 총 4가지로, 보유데이터, 연동데이터, 외부데이터, 해외데이터로 구분된다. 이중 교통사고 분석시스템과 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는 연동데이터가 되어 오픈API를 통해 마켓(서비스)플레이스에서 제공이 될 예정이며, 그 외 TAAS를 통해 다른 국내 데이터플랫폼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교통사고 통계자료의 경우 외부데이터로 분류되어 있다.

        

        
          2) 자동차 산업클라우드
          자동차 산업 클라우드는 기업들이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데이터 분석 목적에 따라 예측모델, 최적화 모델 등 각종 모델형태에 맞는 시각화 툴과 학습 툴을 제공하며,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CPU/GPU 성능이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HDD/DB공간 등 IT인프라에 대해 지원한다. 또한, 자동차 관련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하고 기업 맞춤형 분석을 통해 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3) 마켓(서비스) 플레이스
          마켓(서비스)플레이스는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수익을 위해 데이터를 거래하는 빅데이터 유통시장(data marketplace)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19], 개발된 알고리즘이나 분석을 통해 새롭게 도출한 데이터를 판매하여 기업의 또 다른 이윤을 창출할 수 있고 구매자에게는 양질의 가치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한다. 마켓(서비스) 플레이스의 판매데이터는 부품데이터, 주행데이터 등 개발 툴을 통해 만들어진 다양한 데이터들을 게시할 수 있다.

        

      

      
        2-3 자동차 데이터 플랫폼 구축 시 기대효과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변화함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빅데이터 비즈니스도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 커넥티드 등의 키워드를 가진 스마트카가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에 탑재된 여러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부가산업 시장 역시 성장하고 있어 향후 그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20],[21].

        자동차 산업만의 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자동차, 부품, ICT플랫폼, 서비스 등 산업 간 오픈생태계를 통해 빅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유도하여 다양한 업종이 결합한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산업구도를 전환을 유도할 수 있으며, 생산가공 기술에 집중되어 있던 기업의 기술력을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자동차 부품 기술 고도화를 통해 중소 중견기업의 원천기술 확보와 대외경쟁력 강화로 미래 자동차산업에 대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Ⅲ.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연계현황 및 한계
      
        3-1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개요
        그림 3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의 홈페이지로 경찰, 보험사, 공제조합 등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교통사고 데이터를 수집·구축하여 교통안전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방된 웹서비스이다.

        
          
          

          Fig. 3. 
				
          

          
            ‘TAAS’ homepage(https://taas.koroad.or.kr)
            *Including Korean due to absence of a separate English page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기반조성과 시스템 구축을 거쳐 2010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020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경찰DB에서 제공 받은 자료 약 682만 여건이 있으며, 그 외 보험사, 공제조합을 포함한 통합DB는 약 1,548만 건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서는 교통사고에 대한 상세통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행자, 고령자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주요대상에 대한 주제별 심층분석과 지자체 별 주요통계와 분석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3-2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의 데이터 연계현황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거나 서비스가 가능한 데이터 중 교통·자동차분야에 범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데이터에 대하여 자동차 오픈플랫폼과 연동하기 위한 설계와 DB 구축을 진행하였다.

        표 2는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도로교통공단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중 자동차 산업계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먼저 교통사고 통계는 자동차 안전에 관한 정책이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품 설계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기술통계(사고선수, 사상자수 등)를 제공한다. 교통사고 정보는 관리가 필요한 사고에 관한 세부정보를 제공하며, 사고원인, 예방대책 수립에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빈발지역은 특정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의 특징을 분석한 데이터이다.

        
          Table 2. 
				
          

          
            Identification of data usable in the automotive industry
          
          

        

        
          
            
              	Kind of Data
              	Contents
            

          
          
            	Traffic Accident Statistics
            	Technical statistics that can be comprehensively used in product development, business, and various policy formulations
          

          
            	Traffic Accident Information
            	Raw information on major traffic accidents that require key management, such as fatal accidents
          

          
            	Traffic Accident Prone Locations
            	Analysis of areas where traffic accidents frequently occur by sector, useful for navigation services and selecting experimental locations
          

        

        

        자동차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하여 기존에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교통사고 통계를 제외하고 교통사고 정보와 교통사고 다발지 데이터를 연동하고 인증키로 접근하여 Open API에서 지원하는 항목들에 대해 사용자들이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교통사고 정보를 인포그래픽으로 작성한 내용과 교통안전지도, 도로위험지수정보, 사망교통사고정보 등 총 16개의 데이터를 연동하고 있다. 연동되고 있는 데이터의 상세정보는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Table 3. 
				
          

          
            Traffic accident data list of linked open API
          
          

        

        
          
            
              	No.
              	Name of data
            

          
          
            	1
            	Information on areas with frequent icy road accidents
          

          
            	2
            	Information on areas with frequent accidents by violation of laws
          

          
            	3
            	Information on areas with frequent pedestrian accidents involving the elderly
          

          
            	4
            	Information on areas with frequent pedestrian accidents involving children
          

          
            	5
            	Information on areas with frequent pedestrian accidents
          

          
            	6
            	Information on areas with frequent jaywalking accidents
          

          
            	7
            	Information on areas with frequent accidents during holiday periods
          

          
            	8
            	Information on areas with frequent motorcycle accidents
          

          
            	9
            	Information on areas with frequent bicycle accidents
          

          
            	10
            	Information on areas with frequent accidents by local government
          

          
            	11
            	Traffic accident information infographic
          

          
            	12
            	Traffic safety map
          

          
            	13
            	Inquiry of risk index information for national standard node link detailed link
          

          
            	14
            	Road hazard index information inquiry service
          

          
            	15
            	Fatal traffic accident information
          

          
            	16
            	Traffic information through integration of radar and camera : Wonju-si
          

        

        

        특히 원주시 레이더 및 카메라 융합 교통정보 데이터의 경우 기존 교통정보 수집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연속류 구간 사고위험지역에 구축한 레이더 및 카메라 융합센서를 기반으로 미시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을 통해 단순 교통정보를 넘어 융합센서에서 인식된 객체들의 원시 데이터와 가공 데이터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자동차의 행태정보가 필요한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3-3 자동차 데이터 플랫폼과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간 연계 한계점
        자동차 데이터 플랫폼에서는 향후 자동차 산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데이터 중 하나인 교통사고 데이터를 연계하여 서비스 하고 있다. 자동차 오픈플랫폼과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간의 연계에 대한 한계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현재 자동차 데이터플랫폼에서 Open API로 연동되고 있는 16종의 교통사고 데이터로 자동차 산업분야에서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은 제한적이다. 오픈 API로 연동된 교통사고 데이터는 주로 특정 교통사고 주제에 대한 사고다발지역정보 이다. 해당 데이터는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위치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운전자 행태 또는 자동차 부속품에 대한 별도의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가령 결빙 사고다발지역정보 데이터를 통해 결빙으로 인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들을 알 수 있지만 결빙사고를 자주 일으키는 운전자의 특성이나 도로 환경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들은 알 수 없기에 자동차 산업계에서 데이터를 다른 차원으로 확장하여 분석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비해 자동차 오픈플랫폼과 Open API로 연동되는 데이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현재 Open API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 교통사고 데이터는 16종에 불과하다. 데이터 수요자가 직접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접속하여 원하는 교통사고 데이터를 조회, 다운로드를 받아야 한다. 특히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 등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는 Open API로 연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데이터 플랫폼 내 구축된 자동차산업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즉각적인 데이터 활용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융합센서를 통해 수집되는 교통정보에 대한 실시간 연동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현재 사고위험지역에 구축한 레이더 및 카메라 융합센서의 경우 교통정보와 자동차의 행태정보를 24시간 수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데이터 운영관리의 효율성과 미시교통정보에 대한 실시간 사용을 위해 자동차 데이터 플랫폼과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간의 데이터 연동 기술 개선이 필요하다.

      

    

    

  
    
      Ⅳ. 자동차 데이터 플랫폼과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간의 연계 개선방안
      본 장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자동차 데이터 플랫폼과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의 연계 현황과 한계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후 제조업 중심의 자동차 산업이 지식과 데이터와 결합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산업으로 도약하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친화적인 데이터 검색환경이 만들어져야하고,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추가적으로 연동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요자가 원하는 교통사고 데이터를 제공·활용함으로써 자동차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활성화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1 교통사고 데이터 활용성 증대 방안
        향후 플랫폼 내에서 자동차 관련 데이터와 교통사고 관련 데이터의 융합을 통한 분석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데이터에 대한 수집·저장·서비스 제공이 관건이다. 현재 TAAS 데이터는 교통사고에 대한 다양한 현황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 도로교통법 위반을 기준으로 분류한 데이터이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고의 원인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표현이 되어있어 차량결함 유무, 충돌위치 정보 등 구체적인 사고원인들을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향후 자동차 분야에서의 교통사고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데이터 구성이 필요하다. 교통사고에 대한 원인 데이터는 보험처리, 교통사고 분석을 통한 교통안전대책 수립 등 전통적인 쓰임새 외에도 교통사고 상황 재현을 위한 기초자료, 자율주행자동차 주행성능 평가 시나리오 개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중 위험사항 도출 등 미래 자동차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하다. 때문에 공공기관 및 기업, 스타트업 등에서 교통사고 원인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에 대한 원본데이터는 수사 자료로 데이터 자체에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일반적인 공개를 제한해왔다. 교통사고에 대한 원본데이터, 즉 교통사고 경위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우선 마련하고 비식별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한 후 연구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통정보 프로그램 개발자(또는 예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에 대한 수요 및 의견수렴 절차가 만들어진다면 더 실질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4-2 교통사고 데이터 연계 범위 확대
        자동차 데이터 플랫폼 이용자들을 위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교통사고 통계데이터와 GIS분석 결과물에 대해 추가적으로 Open API형태로 제공하여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효율적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한다. 또한,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서 분석한 GIS 기반의 시각화 자료들이 자동차 데이터 플랫폼 내 다른 지도 기반의 서비스들과 함께 통합적으로 내용이 표출되고, 다른 데이터들과 유기적으로 통합 및 쿼리 기능을 통해 자유로운 분석환경이 개발된다면 교통사고 위험율 또는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데이터에 대한 추가적인 연동 확대를 고려할 때, 현재 TAAS의 경우 교통사고정보 개방시스템을 통해 Open API로 사고다발지정보 10종과 교통안전정보 3종, 사망사고정보 1종, 교통사고 통계 1,종, 실시간 교통정보 1종을 개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계하는 데이터 간의 중복성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 데이터포탈 내 데이터 본문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4-3 교통정보 데이터 실시간 연동 환경구축
        현재 사고위험성이 있는 연속류 지역에 테스트베드 내 융합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차 데이터 플랫폼에 전송하여 수요자들이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데이터 플랫폼으로 실시간 연동 시 기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개인정보 이슈를 예방하기 위해 수집된 원시 데이터에 대한 비식별화에 대한 부분과 교통사고 및 위험분석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범위에 대한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테스트베드 내에서 교통사고, 차량정체 등 이벤트가 발생하였을 때, 융합센서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와 함께 날씨정보, 노면정보 등 교통정보 외 외부환경과 관련된 데이터와도 매칭하여 종합적인 분석에 활용할 수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센서 데이터에 대한 재가공을 위해 추가적인 데이터에 대한 수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5-1 결론
        본 연구는 자동차 데이터 플랫폼과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간의 데이터 연동 현황과 플랫폼 이용자 관점에서 한계점을 도출하였으며, 향후 고도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기존 교통사고 데이터는 도로교통법 상의 위반내용들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였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자동차 산업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다. 둘째, Open API로 연동된 데이터의 수는 전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의 보유 데이터에 비해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특히 교통사고에 대한 상세통계 등은 외부 데이터로 분류가 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즉각적으로 분석 툴에서 활용하는데 용이하지 않다. 셋째, 테스트베드에 구축한 융합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하지 못하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향후 자동차 데이터 플랫폼과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간의 데이터 연동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용자 니즈를 면밀히 파악한 교통사고 데이터 발굴하여 제공해야한다. 교통사고는 수사 자료로 그동안 외부로의 공개를 제한해왔지만, 연구를 목적으로 다른 데이터와 결합된다면 자동차 산업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둘째는 두 체계간의 연동되는 데이터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데이터들을 링크가 아닌 Open API를 통해 제공하고, 자동차 데이터 플랫폼 내의 분석도구에 즉각적으로 활용한다면 효율성과 이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셋째는 융합센서를 통해 수집되는 교통정보에 대한 실시간 연동과 분석기능 추가이다. 융합센서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들을 이용자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원시데이터에 대한 비식별화, 사용범위 제한 등을 논의하여 연구와 제품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2 향후 연구과제
        향후 자동차 데이터 플랫폼 이용자 중 교통사고 데이터를 조회·분석하는 실제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과 규모에 대하여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이용자 중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경험이 있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기획하여 수요자들이 원하는 교통사고 데이터는 무엇인지 니즈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동차 데이터 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기본 설계와 다양한 데이터 분석 도구를 기반으로 한 대용량 데이터 프로세싱을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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